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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Title
	빛이 머무는 자리

	Purpose
	빛과 그림자를 매개로 주변을 재발견하다

	Outline
	
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, 거짓말처럼 마음을 건드리는 순간들이 있다. 햇살과 빛은 늘 마주하던 평범한 사물과 익숙한 공간에 저마다의 숨결을 불어넣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. 거창한 카메라를 들거나 특별한 기술을 부리지 않더라도 머물렀던 그 자리를, 혹은 그날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빛과 그림자의 찰나를 담아보고자 한다.
[비주얼 컨셉트]
사진의 전반적인 분위기 : 빛과 그림자의 극적인 대비, 차가운 색조 대신 온화한 분위기

빛의 머묾 : 화려한 랜드마크나 마천루가 아닌 책상 위, 창틀에 비친 그림자, 골목길처럼 누군가의 시선이 머물렀던 흔적이 느껴지는 일상적이고 고요한 느낌 연출

[촬영 계획(공모)]
거창한 풍경 사진이 아닌, 각자의 일상 속에서 발견한 평범하지만 마음을 건드렸던 ‘빛의 조각’을 담은 감성적인 스냅 사진 위주 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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